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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� 서론

� 1.1� 연구의� 필요성

급변하는 의료기술과 환경의 변화로 의료 현
장에서는 보다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간호인력
이 요구됨에 따라 한국간호교육평가원(Korea 

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, 
KABON)에서는 간호역량과 사회적 책무를 다
할 수 있는 간호인재 양성을 위한 간호교육인증 
평가를 실시하고 있다[1]. 졸업생들은 간호교육
인증평가원이 제시한 7개의 핵심역량과 이를 
기반으로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수립·운영하고 
있는 12개의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통해 임상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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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
능력과 자질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[2][3]. 대부
분 4학년에 편성된 보건의약관계법규 교과목은 
3주기 까지는 12개의 프로그램 학습성과 중 간
호실무의 법적·윤리적 기준을 이해하는 수준에
서 간호실무에 통합할 수 있도록 했다면 4주기
를 맞이하면서 8개의 프로그램 학습성과로 변
경되었고, 법과 윤리에 따라 간호를 수행하기 
위한 4가지의 구체적인 하위 역량을 제시하였
다. 여기에는 간호 관련 법과 간호사 윤리강령 
준수, 개인 및 직업적 행동에 대한 간호사의 책
무성에 대한 인식,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
회적 정의 옹호와 더 나아가 간호정책 활동의 
참여 부분을 포함하였다[1].

‘간호사윤리강령’에서는 간호의 근본이념을 
인간의 생명을 지키고, 인권을 지키는 것으로 
명시하고 있고, 전문인으로서 간호사는 대상자
의 안녕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
야 하며,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와 의무는 실천
하도록 강조하고 있다[4].

윤리적 가치관은 인간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
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, 도덕적으로 옳은 
것과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보편적인 
신념을 말하며, 간호사가 간호수행 과정에서 자
신의 간호행위를 선택하는 기준이 된다[5]. 인
간의 생명을 다루는 간호사는 의료 현장에서 끊
임없이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면
서 학문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
윤리적인 가치판단 능력까지 요구받고 있다[6]. 
올바른 윤리적 가치관에 따른 정확한 간호실천
은 간호의 목표 달성인 환자의 생명과 안녕으로 
직결되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갖추어야 할 중요
한 역량이라고 볼 수 있다[7].

사회적 책무성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사회의 
구성원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뜻하는 것
으로, 이는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집단에서 타
인에 대한 배려와 감사하는 마음, 조직에 대한 
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통해 길러질 수 있다
[8]. 사회적 책무성의 순기능은 또래 집단과의 
관계, 수용, 협동 및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

향을 주고[9], 학교생활의 적응을 도와주는 역
할을 한다[10]. Radcliffe는 수정된 4주기 인증
평가에서 제시한 하위간호역량 중 하나인 사회
적 책무성에 대해 간호사는 대상자의 건강을 유
지·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간호를 수행함에 있어 
대상자를 자선 차원이 아닌 사회적 책무로 인식
하고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다[11].

정치적 효능감은 복합적이고, 다차원적인 개
념으로 사회적·정치적 과정에 개인의 행위를 반
영할 수 있다고 믿거나 느끼는 감정을 의미하며
[12], 국민들이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 
중 하나로 능동적인 정치참여를 통해 직접 정부
정책에 관여하도록 하는 주요 변수 중 하나이다
[13]. 대한간호협회는 2023년 8월 간호대학생 
단체인 ‘KNA 차세대 간호리더’ 의 정책 활동을 
돕기 위해 조직을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고, 
앞으로 간호사들의 역할이 간호뿐만 아니라 간
호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구성원들
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밝혔다[14]. 간호
대학 4학년 학생들은 국민의 건강을 담당할 예
비간호사로서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정
규 교육과정을 1년 정도 남겨놓고 있는 시점이
다. 마지막 학년에 배우는 보건의약관계법규 교
과목은 학생들의 정치적 역량을 기르고, 향상시
키기 위한 입문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[15].  

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약관계법규 교과
목이 윤리적 가치관, 사회적 책무성과 정치 효
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, 보건의약관계
법규 교과목과 연계된 프로그램 학습성과 달성
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교육방안을 제공하기 위
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. 

� 1.2� 연구의� 목적

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보건의약관계법규 
교과목이 윤리적 가치관, 사회적 책무성 및 정
치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
이며,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.

첫째, 보건의약관계법규 교과목이 간호대학생
4학년 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에 미치는 효과를 
확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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둘째, 보건의약관계법규 교과목이 간호대학 4
학년 학생의 사회적 책무성에 미치는 효과를 확
인한다.

셋째, 보건의약관계법규 교과목이 간호대학생 
4학년 학생의 정치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
인한다.

2.� 연구방법

� 2.1� 연구설계

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보건의약관계법규 
교과목이 윤리적 가치관, 사회적 책무성 및 정
치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유사
실험연구로, 단일군 전·후 실험설계(one group 
pre-post test design)이다.

� 2.2� 연구대상� 및� 자료수집

본 연구의 대상은 G광역시에 소재한 일개대
학의 간호학과 재학생 중 보건의약관계법규 교
과목을 이수하는 4학년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
목적에 대한 설명을 듣고, 연구참여에 동의한 
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. 자료수집은 2022년 
9월부터 12월까지 2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, 1
차는 1주차 교과목 OT 후, 2차는 14주 마지막 
이론 수업 종료 후 진행되었다. 연구의 윤리적 
측면을 고려하여 대상자에게 연구가 진행된 후
에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철회 
가능함을 설명하였고, 설문지는 개인정보보호법
에 따라 적절히 관리되며, 관련 정보는 잠금장
치가 있는 개인 캐비넷에 보관 및 연구 종료 3
년 후 관련 자료는 모두 분쇄 폐기 처분함을 알
렸다. 본 연구를 위한 표본크기는 G-Power 
3.1.9.7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.05, 효
과크기 0.5, 검정력 .95로 하였을 때 필요한 표
본 수는 47명으로 산출되었다. 본 연구에서는 
참여에 동의한 62명 중 1차 설문지 작성 시 결
석한 1명과 2차 설문지 작성 시 결석한 2명 학
생 총 3명을 제외한 59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
하였다.

� 2.3� 연구도구

� 2.3.1� 윤리적� 가치관

Schlenker와 Forsyth[16]가 개발한 윤리적 
신념체계(Ethics Perception Questionnaire; 
EPQ)를 Park[17] 이 번안·수정한 도구를 사용
하였다.이 도구는 하위영역으로 이상주의(1~10
문항)와 상대주의(11~20문항)의 2개의 하위영
역의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. 5점 리커트 
척도로 각 문항에 대하여 ‘전혀 그렇지 않다’ 1
점부터 ‘매우 그렇다’ 5점으로 되어 있고, 점수
가 높을수록 윤리적 가치관이 높은 것을 의미한
다. Park[16]이 번안·수정한 도구의 신뢰도는 
Cronbach's α=.90이었으며, 본 연구에서의 
Cronbach's α=.845 였다[Table 1].

� 2.3.2� 사회적� 책무성

사회적 책무성은 Ahn과 Jung[10]이 개발한 
청소년의 사회적 책무성 척도를 사용하였다. 이 
도구는 배려(4문항), 감사(3문항), 공동체 의식
(4문항)과 리더십 요인(5문항)의 총 16개 문
항,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. 5점 리커
트 척도로 ‘전혀 그렇지 않다’ 1점부터 ‘매우 그
렇다’ 5점으로,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책무성
이 높음을 의미한다.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
Cronbach's α=.855였고, 본 연구에서의 
Cronbach's α=.867 이었다[Table 1].

� 2.3.3� 정치효능감

정치효능감은 미국 ISR(Institute for Social 
Research)에서 사용한 도구를 한국의 상황에 
맞게 수정·보완한 Yoon[18]의 설문지를 
Ko[19]가 재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. 이 도
구는 내적 정치효능감(6문항), 외적 정치효능감
(6문항)의 총 12개 문항, 2개의 하위영역으로 
구성되어 있다. 5점 리커트 척도로 ‘전혀 그렇
지 않다’ 1점부터 ‘매우 그렇다’ 5점으로 점수가 
높을수록 정치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. 12문
항 중 11문항(1, 2, 3, 4, 6, 7, 8, 9, 10, 11, 
12)이 부정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 의미의 일
관성을 위해 역문항 처리하였다. 측정 도구의 



JHCLS,� Vol.11,� No.2,� Dec.� 2023

- 248 -

신뢰도를 살펴보면 Yoon[18]의 연구에서 
Cronbach α=.786이었고, Ko[19]의 Cronbach 
α=.844였으며,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
=.770 이였다[Table 1].

� 2.4� 보건의약관계법규� 교육

4학년 2학기에 개설된 교과목으로 간호사 국
가시험 교과목 중의 하나이다. 총 12개의 법으
로 구성되어 있고, 주 2시간씩, 15주 동안 진행
되었다. 각 법에 해당하는 수업 시 관련 영상 
및 판례, 기타 자료들을 함께 소개 했다. 예로 
「의료법」 제19조(정보 누설 금지)에 수업 시 
‘한국간호사 윤리지침’을 함께 소개하고, ‘대법
원 선고 2018도2844 故 신해철 집도의에 대한 
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’[20] 
제목의 판결문을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해당 
법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. 또한 「응급의료에 
관한 법률」 제5조(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
협조의무)에 대한 수업에서는 영상 SBS 8시 뉴
스의 ‘심장 멎은 택시기사 나 몰라라 떠난 승객
들’[21] 이란 영상을 함께 시청 후 느낀점을 나
눴다. 또 다른 수업의 예로 「후천성면역결핍증 
예방법」 제19조(전파매개행위의 금지) 수업 
진행 시 이슈가 되었던 뉴스기사를 함께 보고, 
Kim[22]의 ‘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전파매
개행위 처벌의 문제’ 라는 저널을 함께 본 후 
찬반토론을 진행하였다. 과제의 경우 최근 보건
의료 또는 간호계와 관련한 관심 있는 주제를 
선정하고, 해당 주제에 대한 정책과 법령, 국내·
외 현황 및 관련 사례 등을 조사한 후 보고서로 

제출하도록 하였다.

� 2.5� 자료분석� 방법

본 연구는 SPSS Win 27.0 Program을 이용
하여 분석하였다.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
와 백분율,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고, 보
건의약관계법규 교육 전·후 간호대학생의 윤리
적 가치관, 사회적 책무성, 정치효능감의 차이
는 paird t-test로 분석하였다.

3.� 연구결과

� 3.1� 일반적� 특성

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은 남자 8명(13.6%), 
여자 51명(86.4%)로 여학생이 대부분을 차지
하였고, 연령은 평균 23.24±3.73세, 종교는 기
독교, 가톨릭, 불교, 기타 등 있는 경우가 19명
(32.2%)이었고,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40명
(67.8%)이었다. 학과 선택의 동기는 ‘취업이 잘 
되어서’ 란 응답이 21명(35.6%)로 가장 많았
고, ‘나의 적성과 흥미가 맞아서’ 16명(27.1%), 
‘안정적인 직업이기 때문에’ 13명(22.0%), ‘주
변의 권유’ 7명(11.9%)순이었다. 전공만족도는 
만족 32명(54.2%), 보통 18명(30.5%), 매우만
족 7명(11.9%), ‘불만족'과 '매우 불만족' 각각 
2명씩(1.7%) 있었다. 전학기성적(평균평점)에 
대한 성적은 3.5-4.0점이 32명(54.2%)가 가장 
많았고, 3.0-3.5점 16명(27.1%), 4.0점 이상 
10명(16.9%), 2.5-3.0점 1명(1.7%)순이었다
[Table 2].

� 3.2� 보건의약관계법규� 교육� 효과

대상자들의 보건의약관계법규 교육 전·후 윤
리적 가치관(t=-9.688, p<.001), 사회적 책무
성(t=-8.383, p<.001), 정치효능감
(t=-9.171, p<.001)은 교육 후 모두 유의하게 
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[Table 3].

Variable
Cronbach's� α

사전 사후

Ethical� Values .845 .843

Social� Responsibily .867 .852

Political� Efficacy� .770 .770

[Table� 1]� Reliability� of� an� Instrument

[표� 1]� 도구의� 신뢰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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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� 논의�

본 연구는 간호대학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
보건의약관계법규 교과목의 프로그램 학습성과 
달성에 필요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
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. 

보건의약관계법규 수업 전·후 윤리적 가치관
은 3.91점(5점 만점)에서 4.12점으로 통계적으
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. 같은 도구를 사용한 
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4학년 대상의 5점 척도
를 사용한 Park과 Jeon[23]의 3.30점, Moon과 
song[15]의 3.40점 보다 높았다. 보건의약관계
법규 교과목 적용 후의 교육 효과를 비교한 연
구가 거의 없어 직접비교는 어려웠으나 대상 학
년인 4학년 학생들이 이전 학년의 교육과정에
서 윤리적 가치관을 상승시킬 수 있는 다른 교
과목의 선수학습이나 학생들의 개별적 특성에 
따른 차이일 것으로 사료된다. 반면 간호대학생
을 대상으로 혼합학습 프로그램[3]과 간호윤리 
교과목에서 토론학습[24], 간호윤리교과목에서 
CEDA(Cross Examination Debate Association;
교차 조사식 아카데미 토론, 찬반 토론방식) 토
론학습[25] 적용 후 모두 유의하게 윤리적 가
치관이 상승한다는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한
다. 이는 단순히 암기식 위주의 전통적인 강의
식 수업이 아닌 토론수업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
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교육의 
효과가 증가했을 것으로 여겨진다. 본 연구에서
도 보건의약관계법규 수업 시 간호윤리강령과 
간호윤리, 임상현장에서의 실제적인 윤리 사례
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 자율적인 사고와 능동적
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교과목
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를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
라 윤리적 가치관의 향상을 가져온 것으로 사료
된다. 그러므로 보건의약관계법규 교과목의 수
업방식이 임상의 실제적인 윤리관련 사례와 관
련된 문헌, 영상, 매스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
매체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수업에 능동적으로 
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등 기존의 국가
시험을 위한 교육이 아닌 학생들의 사고의 확장

Variable categories N(%) M±SD

Gender
Male 8(13.6)

Female 51(86.4)

Age(ys) 23.24±3.73

Religion

Christianity 13(22.0)

Catholicism 3(5.1)

Buddhism 1(1.7)

None 40(67.8)

Other 2(3.4)

Motivation�

of� choosing�

nursing�

major

Aptitude� and� Interest 16(27.1)

Considering�

employment
21(35.6)

Recommendation� from�

those� around� you
7(11.9)

Stable� job 13(22.0)

Social� awareness 2(3.4)

Major�

satisfaction

Very� good 7(11.9)

Satisfaction 32(54.2)

Commonly 18(30.5)

Dissatisfied 1(1.7)

Very� unsatisfied 1(1.7)

Academicgr

ades� point�

average

<2.5r 0(0.0)

2.5-2.9 1(1.7)

3.0-3.4 16(27.1)

3.5-3.9 32(54.2)

>4.0 10(16.9)

[Table� 2]� General� Characterisitics� of� Study� Subjects

[표� 2]� 연구대상자의� 일반적� 특성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(N=59)

Variable
Pre

(M±SD)

Post

(M±SD)

Post-Pre

t(p)

Ethical�

values
3.91±.45 4.12±.42 -6.728(<0.001)*

Social�

responsibility
4.00±.47 4.18±.43 -5.842(<0.001)*

Political�

efficacy
3.27±.54 3.53±.52 -6.378(<0.001)*

*p<.001

[Table� 3]� The� Effect� Ethical� Values,� Social�

responsibility� and� Political� efficady� Reliability�

before� and� after� the� Health� and� Medical� Law�

education

[표� 3]� 보건의약관계법규� 교육� 효과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(N=5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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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 위한 교수법 개발에 힘써야 할 것으로 여겨
진다. 

사회적 책무성은 5점 만점에 4.00점에서 
4.18점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. 이 또한 보
건의약관계법규 수업 적용 후 교육효과에 관한 
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지만, 3, 
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앰버서더 활
동의 효과를 확인한 연구[26]의 경우 유의한 
결과를 나타내지 못했지만 활동 전에 비해 활동 
후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점수는 증가하였다. 
사회적 책무성은 간호와 깊은 연관성이 있는 핵
심가치이며, 전문직으로서 사회적 책무성을 실
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[27]. 대한간호협회
의 간호사 윤리선언에서도 간호사의 책무는 인
간 생명의 시작부터 삶과 죽음의 전 과정에서 
간호사로서 윤리 의식의 제고와 사회적 책무을 
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[4].

정치효능감 또한 5점 만점에 3.27점에서 
3.53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. 이는 선행연
구 중 간호학과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
의 정치효능감 3.23점[28], 지역사회 간호학을 
수강한 3,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
3.19점보다 높았다[29]. 본 연구 대상자가 보건
의약관계법규 교과목을 수강하고, 매 학년을 거
쳐오면서 교과 및 비교과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
을 이수한 4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상대
적으로 높게 측정된 결과일 수도 있음을 간과할 
수 없다. 윤리적 가치관과 사회적 책무성보다는 
평균이 다소 낮은 점수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
로 한 정치효능감 정도는 대부분 낮은 수준이었
다[15][30-31]. 특히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
생을 비교한 연구[32]에서 일반대학생의 정치
효능감은 3.17점이었으나 간호대학생은 3.04점
으로 유의하게 낮았다. 이는 일반전공 대학생이 
간호대학생 보다 정책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, 
정치적 행동이나 역할 수행에 대한 기대수준이 
높다고 해석될 수 있다. 

정치효능감은 정치적 관심과 정치 참여에 영
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정치효능감이 낮은 
경우 정치에 무관심해지고, 정치참여도 소극적

이고 수동적이기 쉽다[33]. 이에 대한간호협회
는 간호대학생들의 정치 리더십 강화와 간호정
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회 토
론회를 마련하였고, 정치가 현대사회에 중요한 
주제이며, 간호대학생이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
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제시하였다[34]. 

5.� 결론 

본 연구는 간호대학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
보건의약관계법규 교과목 이수에 따른 변수들의 
효과들을 보기 위한 연구로, 수업 후 학생의 윤
리적 가치관, 사회적 책무성, 정치효능감은 모
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.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
4주기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수정된 보건의약
관계법규의 프로그램 학습성과 달성을 위해 효
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의 효과를 검증하고, 방안
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이라는 측면에
서 의의가 있다. 그러나 일개 대학의 간호대학
생 4학년을 대상으로 임의 편의 추출하였으므
로 전체 간호대학생에게 일반화에 무리가 있을 
것으로 사료되며, 추후 다양한 교수방법을 적용
한 효과를 알아보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
으로 사료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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